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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과 성경 

한 경 호(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올 농사에서도 풀 곤받1에 실패하였다. 지난 해 풀 때문에 많 

은 고초를 겪었던 터라 올해에는 단단히 다짐을 하였었다. 뀌 

농운동본부에서 만든 손제초기도 구입하였다. 이른 봄 드디어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요놈들 올해는 안될 걸” 속으로 

생각하면서 제초기로 밀었다. 아직 어린 시기인지라 쉽게 끝났 

다. 여러 날이 지나자 또 올라왔다. 그런데 제초기 사용으로 

쉽게 제거한 경험이 도리어 화를 불렀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충분하겠지，하고 느슨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비가 내렸다. 다른 일이 있어서 몇 일 

돌보지 못했기에 걱정스런 마음으로 밭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 

까 우려했던 대로 풀은 이미 제초기로 없애기에는 너무 자라 

있었다. 낭패였다. 어떻게 하나? 별 수 없이 올해도 낫으로 베 

었다. 베어놓은 풀이 썩어서 거름이 되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 

를 하면서 말이다. 두 번 베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다. 

농사철에는 내내 ‘풀의 입력’속에 지낸다. 화학농약인 제초제 

를 안 쓰기 때문이다. 풀이 이렇듯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되다 

보니 자연히 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던 중 성경을 보다가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 

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1- 1 2절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가라 

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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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중략)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0; 천지 창조 3일째에 있었던 일이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에 나도록 한 것이 바로 줄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풀을 

먼저 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터였다. 

첫째는 풀이 모든 식물들 중 가장 우선적인 존재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중장비로 땅을 온통 뒤집어놔도 제일 

먼저 나는 것은 풀이요 산불로 폐허가 된 산에서도 제일 먼저 

나는 것은 풀이다. 풀이 나고 그 이후에 다년생 풀， 관목， 교 

목들이 이어서 자라며 마침내 숲을 이룬다. 둘째， 풀의 편재성 

(遍在性) 이다. 풀은 이 세상 어디든 안 나는 곳이 없다. 풀이 

안 나는 곳은 사막이거나 죽은 땅이다. 풀이 날 때 그 땅은 살 

아있는 땅이다. 셋째로 풀의 편재성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 

인데 그것은 생태계 내에서의 풀의 민중성이다. 어디든 나는 

풀이요， 제일 먼저 나는 존재이다 보니까 보이는 식물세계의 

제일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천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grassroots와 민중은 서로 통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풀의 생존 방식이다. 풀은 

먼저， 부드럽고 Q「E하다. 베면 베이고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 

고 뽑으면 뽑힌다. 하자는 대로 다 순응한다. 이것이 풀의 살 

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풀은 언제나 생태계의 다수를 점하 

고 있다. 둘은 정말 유강 (柔彈) 한 존재이다. 순종과 순응으로 

자기 존재를 강화시켜 나가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인 것이 

다. 

또한 풀은 약한 것 같지만 생존력이 농작물과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강하다. 쑥 뿌리를 캐보라! 눈에 보이는 모습과 달리 

땅속으로 얼마나 많은 뿌리들이 뻗어있는지 말이다. 질경이는 

잘 뽑히지도 않는다. 보이는 잎은 연ιh하고 부드럽지만 보이지 

않는 밑부분의 뿌리는 ‘생존력 ’ 그 자체이다. 

풀은 또 자기존속 능력 즉 번식력이 뛰어나다. 엄정난 씨를 

퍼뜨리고 끊임없이 싹을 퇴운다. 이웃집 부추밭 고랑에 나는 

바랭이는 정말 끈질긴 놈이다. 제초를 호미로 하는 그 집은 한 

해에 대여섯 번 김을 매주는데 그렇게 계속 김을 매줘도 씨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말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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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풀을 제거해야할 대상 아니면 표년1의 대상으로 인식 

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풀은 웬수 같은 존재이다. 그러 

나 생각을 좀 바꾸면 풀은 생태계를 떠받쳐주는 기초요 내 존 

재의 토대임을 알 수 있다. 생태공동체의 관점에서 풀을 새롭 

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풀의 존재론적 속성인 편재성과 

민중성을， 역사속에서 천대받으면서 실제로는 역사를 떠받쳐온 

농민들의 삶과 일치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풀과 

생태계와 농민을 그리고 나를 하나의 관점에서 일치시키는 역 

사 - 생태적인 입장은， 오늘의 문명을 바로잡아 나가는 시발이 

기도하다. 

풀은 천지창조 3일째에 세상에 나왔다. 저13일은 역사의 변혁 

이 일어나는 날이요 부활의 날이기도 하다. 풀이 제 대접을 받 

고 인정받는 날이 바로 문명 전환의 날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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